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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나라가 둘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고 5천년 역시와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와  끈질김을 주입시켜준 대한민국도 우리 나라이고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도 우리 나라입니다. 제가 근 60년을 살아온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자긍심을 갖고  노력하는 대가가 보상되는 사회 체제가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감사절을 맞는  이번주에 미국에 감사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졸 학력 이상의 미국민의 실업률은 2018년 11월 현재 3.9%입니다. 수입 최하 20%에 속하는 미국민은 세금을 지불한 순 수입이 1979년  대비 80%가 증가했고 의회예산 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수입의 상반 층에 속하는 국민은 1979년에는 겨우 13%의 인구 뿐만이었는데 퓨 연구소 (Pew Research)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 30%를 점유했습니다. 생활 수준을 말하자면 56%의 미국민은 세계 수준으로 고수입자에 해당하고 겨우 2%만이 빈민 층에 속합니다.

인류 진보상태 연구원 (Human Progress)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냉장고 한대를 사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평군 시간은 1979년에 비하여 52%나 감소했고  잔자 랜지 를 사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 시간은 95%,  까스 렌지는65%,  디쉬워서는 61%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남녀 간의 소득 차이는 완전히 소멸되었고  노동 시장에서 인종 차별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말할 나위도 없고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미국입니다.

2018년 현재 갤럽 여론 조사에 의하면 약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이 미국민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민주당에 속한 국민은 겨우 32%만이 미국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2013년에는 이 숫자가  56%였습니다.  무당파 국민들은 42%가 미국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본 저는 미국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1789에   독립 전쟁을 치르고 미국이 독립을 쟁탈한지 얼마 안 되어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나라의 국민을  인자히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즐기는 극도의 평안과 일치된 국가와 풍요로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평화롭고 이치에 맞는 헌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올립니다. “  워싱턴이 1789년에 이런 감사를 올렸는데  지금 하나님께  국가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면에서 그 때보다 훨씬 잘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가 기진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번영의 기초가 된 영원한 이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 우리에게 미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미국과 같이 잘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     끝
